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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

- 지난 3월부터전국합산체납액 3천만원이상체납자의유효여권소지여부등전수조사

-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1102명 조사…출국금지 143명 선정

- 시→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…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추진

□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

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

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(금)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

지 된다.

○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

상이며,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

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,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

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.

□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

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, 출입

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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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

해외 입출국기록,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

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·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

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

있다.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

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한다.

올해는 1,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

위탁사실을 통지하였다.

○ 압류대상은 ▴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

(휴대품) ▴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

수입하는 물품(특송품) ▴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

물품(일반수입품)등이다.

○ 2023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후, 서울시는 입국휴대품, 특송품, 수입물

품을 압류하여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천5백만원을 징수하였다.

□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“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

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

사할 예정”이라며 “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

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

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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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례>

# A씨는 부동산 취득세 등 약 8억원을 무재산 상태로 체납중이다. 서울

시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던 중 A씨의 해외 출국이 잦은 점에 착안하여

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, 이에 A씨는 체납액 2천만원 일시

납부를 시작으로 매월 1천만원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.

# 국내 유명 작가인 B씨는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을 포함하여 약 3

억 1천만원을 체납중이다. 서울시는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의 출입국

기록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, 이에 B씨는 사업

관련 출국 계획서 제출 및 5천만원을 일시 납부했다.


